
- 1 -

해안사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자연놀이 천을 활용한 솔방울 던지기)

개발자 김도희(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해안사구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해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은 큰 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은 작은 원으로 표현된 자연놀이 천을 활용한 놀이이다. 솔방울을 각기 다른 크기를 가
진 사진에 던져서 맞추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깃대종(표범장지뱀), 
해안사구와 해안사구 동·식물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해준다.

활용대상 유아~초등학생

활용시기 사계절

준비물 자연놀이 천, 솔방울

소요시간 20분

제작비용 약 5,000원(천, 잉크-자체 실사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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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진1_놀이 진행 운영사진2_메시지 전달

운영방법

1. 참여자에게 주변에 떨어진 솔방울을 1인당 1개씩 주워오게 한다.
2. 놀이방법을 설명한다.
 - 1~2인씩 차례대로 솔방울을 던져 마음에 드는 해안사구 동·식물 사진(사진의 크기가 

각각 다름) 안으로 넣는다.
3.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를 진행한다.
4. 놀이가 끝나면 소감을 함께 나누며 깃대종(표범장지뱀), 해안사구와 해안사구 동·식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

향후방향

 - 해안사구뿐만 아니라 갯벌, 곰솔 등 다양한 장소에 적용하고, 게임에 여러 가지 규칙을 
적용하여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에 적용할 예정이다.

 - 청각적 요소를 추가하여 ‘듣고, 보고, 맞추는’ 복합적인 교보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내용

※ 깃대종
깃대종이란 특정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서 사

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을 말한다. 깃대종이라는 표현은 그 지역의 생태
계를 회복하는 개척자라는 이미지를 깃발의 의미로 형상화하여 깃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는 매화마름, 표범장지뱀이 지정되어 있다. 표범장지
뱀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해안사구에 서식한다.

주의사항

 - 우천 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솔방울을 준비해두면 좋다.
 - 과도한 동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